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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 이용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연구하 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보통신기술 이용 경험을 많이 할수록 정보통신기술의 유용성을 더 높게 인지하고 나아가 정보통신기술에 한 만족도

를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보통신기술 이용 경험을 많이 할수록 라이버시 염려를 더 높게 인지하고 

나아가 잊 질 권리에 한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기술 이용에 따른 향력은 순기능과 

역기능 에서 순기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하여 라이버시 염려가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life-log related ICT in terms of both positive effects and adverse effects. As results, from the 

perspective of positive effects, experience of using life-log related ICT affects the usefulness of ICT, whereas usefulness of ICT 

affects satisfaction of ICT. From the perspective of adverse effects, experience of using life-log related ICT affects concern over 

privacy, whereas concern over privacy affects the awareness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Internet privacy efficacy 

moderates the impact of experience of using life-log related ICT and the impact of concern over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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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 우리는 완 한 기억의 시 를 향해 달려가

고 있다. 데이터 장기술의 발달로 장 공간이 무

한히 확장되고 있고, 인터넷상에 노출된 정보는 검색

엔진을 통해 구나 검색 가능하게 되었다. 한, 무

한히 장되고 노출된 정보는 삭제하기도 힘들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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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라이 로그(Lifelog)는 원치 않은 제3자에게도 

노출되고 있으며, 한번 노출된 정보를 당사자가 통제

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다[7]. 따라서 완

한 기억의 시 에 한 해법으로 잊 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가 부각되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잊 질 권리에 한 논의

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다. 2011년 European 

Commission(EC)는 ‘a comprehensive 

approach on personal data protection in 

the European Union’에서 잊 질 권리의 도입

을 언 하 다. 2012년 오바마는 ‘A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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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 Bill of Rights’ 에서 소비자 데이터보호 

측면에서의 잊 질 권리를 언 하 다. 유럽과 미

국 모두 인터넷 환경의 변화로  지구  네트워크

가 연결되고 모든 정보가 검색되면서 잊 질 권리

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8]. 국내에서도 상

황은 마찬가지이다. KISA의 ‘잊 질 권리 도입 방안

에 한 연구’에 따르면[36] 국내 학생 119명을 

상으로 잊 질 권리에 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

법화 유무에 해서는 81%가 ‘찬성’ 입장으로 나타났

으며, 논의의 필요성도 75%가 ‘찬성’ 입장으로 나타

났다. 지 의 10 와 20 는 디지털 원주민으로 불

릴 만큼 정보기술에 가장 친숙한 세 이다. 따라서 

이들을 상으로 한 설문에서 잊 질 권리 도입에 

한 높은 지지가 나온 결과는 여겨 볼만 한 것이다. 

최근 잊 질 권리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개념으로 

라이 로그가 있다[1,2]. 라이 로그의 개념은 ‘As 

We May Think’에서 처음 등장하 다[3]. Bush는 

인간의 사고능력에 도움을 주기 하여 완 한 기억

을 할 수 있는 ‘Memex’ 라는 기계장치를 고안해냈

다. 오늘날 기술 인 측면에서는 Bush의 생각이 이

루어지게 되었다. 디지털 기술은 0과 1의 조합으로 

원본과 구분할 수 없는 사본을 무한으로 재생산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한 섬유 이블, 성통신, 

클라우드 컴퓨 , 모바일 기기, 소셜 네트워크 서비

스, 빅테이터 분석과 같은 새로운 기술은 실시간으로 

 지구  네트워크화를 가능하게 하여 구나 디지

털 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게 만들었다[4]. 

이른바 지 의 인류는 정보 명시 에 살고 있는 것

이다[5].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은 인류를 완 한 기억의 

시 로 이끌고 있다[6]. 정보 명은 자 그 로 인류

의 삶에 명 인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하지만 인

간의 기억과 사고 작용은 기계와 다르다. 즉, Bush의 

생각 로 ‘Memex’라는 완 한 기억장치가 인간에게 도

움이 되는 쪽으로만 작동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잊

질 권리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들어진 개념

이다. 모든 것이 기억되는 시 에 잊히고 싶다는 의미

에 한 사회 · 철학  통찰이 필요한 시 이 된 것이

다. 하지만 정보시스템 연구(IS research)에서 잊

질 권리에 한 논의가 아직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잊 질 권리의 등장을 진한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한 논의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의 순기능과 역기능의 향을 검증하고, 이것이 오늘

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와 비책에 

해 살펴보았다. 

II. 이론  배경

2.1 정보기술의 양면성

2.1.1 라이프로그의 개념

“개인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남긴 정보의 조각들”을 

라이 로그라고 한다[9,10]. 라이 로그는 웹 로그

(web log)와 다르다. 웹 로그는 서버나 데이터베이

스 리자만이 볼 수 있는 정보인 반면[11], 라이

로그는 SNS에 올린 , 사진, 동 상처럼 개방된 공

간에 올려진 정보도 있고,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처

럼 폐쇄된 공간에 올려진 정보도 존재한다. 라이 로

그에는 개인의 휴 용 장기기, 개인용 클라우드에 

장한 정보 등이 존재한다. 라이 로그와 련되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앞으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SNS이다[12]. SNS는 지식공유

를 통해 공동의 지  자산을 늘릴 수 있고[13], 사람

들과 소통을 통해 새로운 계를 형성하거나 기존의 

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해 다[14].

SNS의 등장으로 블로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의 방 한량의 라이 로그가 공개되고, 각종 루머

(rumor)와 가십이 떠돌아 다닌다[15]. 개인이 자발

으로 공개한 정보가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디지털 주홍 씨가 되어 개인의 평

에 향을 주고 있다[16]. 한 디지털 원주민인 10

들이 부주의하게 올린 라이 로그로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기고 있다[6,17]. 새로운 기술인 SNS는 공

유와 소통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동시에 개인의 평 에 일생 동안 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되고 있다[18]. 

2.1.2 기술결정론과 사회결정론

기술이 사회에 정 인 변화를 가져 올 것인가, 

아니면 부정 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한 논쟁

은 아직까지도 어느 한 쪽의 승리로 끝나지 않은 기

술과 련한 오랜 철학  논쟁이다. 기술을 정 으

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정보화로 인하여 과거에는 

할 수 없던 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 삶을 근본

으로 변화시켰다고 한다. 반 로 기술을 부정 으

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기술은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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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 으로 인해 개인의 사회에서 고립되고 통

제될 것이라고 한다. 

기술을 사회변화의 유일한 독립변수로 바라보는 시

각을 ‘기술결정론’이라고 한다. 표 인 기술결정론자

인 McLuhan은 그의 서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에서 미디어는 

인간의 감각과 인식의 범 를 확장시키고 변화시키며 

이러한 감각의 확장은 시간과 공간을 월해  세계

가 지구 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한다

[19].  다른 기술 결정론자인 Marx에 따르면 사

회구조는 그 사회의 생산수단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

러한 생산수단이 정치, 법률 등의 상부구조를 변화시

킨다고 한다[20]. 비교   의 기술을 통해 기술

결정론을 살펴보면, Winner는 원자력 발  시스템

의 도입에 따라 이를 효율 이고 안 하게 리할 수 

있도록 더 앙 집권 이고 통제 으로 사회가 변화

했다고 한다[21].

기술결정론에 한 반 의 시각을 ‘사회구성론’이라

고 한다. 사회구성론에 따르면 기술은 독립 으로 발

하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계 

등의 사회  요소와의 결합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

는 것이라고 한다[22]. 

삭제IS 연구는 기술결정론에 따른 연구가 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24].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

발 과 사회의 변화가 일방향의 단선  계가 아니

라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향을 미치는 계로 규

정하고 연구를 진행하 다[25]. 한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순기능 과 역기능 을 도출하

고 라이 로그 련 기술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향

을 끼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응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2.2 라이 로그 련 정보통신기술 이용경험

오늘날 개인은 정보통신기술의 발 으로 인하여 

SNS등과 같은 랫폼을 통해서 공유와 소통을 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는 

동시에 개인의 평 에 일생 동안 향을 미칠 수 있

는  한 맞고 있다[18]. 본 연구에서는 정보시

스템 분야에서의 정보시스템 이용경험에 한 논의를 

토 로 라이 로그 련 기술 이용경험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장기술, 검색기술, 삭제기술의 세 가지 측

면으로 나 어 보았다. 

첫째, 장기술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 은  

완 한 기억을 할 수 있는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Flash memory, SSD(solid state drive)

와 같은 새로운 장장치는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처리속도로 데이터를 장한다[26]. 클

라우드 컴퓨 의 등장으로 인터넷이 속되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를 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

게 되었다. 한 클라우 컴퓨 은 실시간으로 데이터

를 처리 할 수 있게 해 다. 이러한 장기술의 발

은 편리함 이면에, 개인의 라이버시 침해라는 부작

용을 낳고 있다[22]. 따라서 이에 한 법  단 기

을 마련하는 것이 요해지고 있다[4]. Google, 

Twitter, Facebook 같은 로벌 정보통신 기업의 

등장으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개인의 

라이 로그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장되는 것과 

련하여 자감시를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한다[61].

둘째, 검색기술이다. Google, Bing, Yahoo 등

의 검색엔진은 디지털로 기록되는 방 한량의 정보를 

실시간 검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 다. 이러한 검색

엔진은 어떤 포맷으로 장된 정보인지와 상 없이 

일 된 검색 결과를 보여 다[16]. 한, 검색엔진은 

다른 일들과의 계에 한 정보인 metadata도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다[27]. 이와 같은 검색기술은 

그 자체로는 유용하지만, 검색을 통한 라이버시 침

해를 일으키고 있다.  

셋째, 삭제기술이다. 개인정보와 련하여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삭제’ 버튼만 러서는 데이터를 완벽하

게 지울 수 없다. 컴퓨터는 기본 으로 데이터를 보

호하기 해 ‘삭제’ 버튼을 을 때 일 목록만 지

워 버리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최근에 등

장한 클라우드 컴퓨  기술은 개인의 장기기가 아

니라 기업이 제공하는 공간에 데이터를 장한다. 따

라서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완 히 삭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7]. 인터넷상의 정보를 

삭제하기 한 안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디지털 작권 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기술이다. 이를 이용하여 권

한 있는 자만 정보를 볼 수 있게 하거나, 정보 만료

일을 두어 특정 날짜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정보의 

공유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28].

지 의 디지털시 에는 개인 출신학교, 성 , 주

소, 직장, 신용정보, 의료정보 등의 개인이 남긴 모든 

정보들이 정보시스템에 기록된다. 따라서 공공기 , 

민간기업 구분 없이 방 한 분량의 개인에 한 데이

터를 보 하고 리하게 된다. 정부와 기업이 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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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정보와 라이 로그는 라이버시에 한 

한 도 이 되고 있다[29]. 한 앞서 언 한 컴퓨터

의 삭제 메커니즘은 기술  차원에서 ‘잊 질 권리’ 

도입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인터넷에 있는 방 한량

의 정보에 모두 DRM 기술을 용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2.3 정보통신기술 유용성과 만족

Davis의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은[30] Fishbein & Ajzen[31]이 제안한 

합리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을 기 로 하여 정보기술 이용자의 태도와 행

간의 계를 악하려는 이론이다. TRA에 따르면, 

개인이 정보시스템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태도

가 의도에 향을 미치고, 이러한 의도는 실제 이용

에 향을 미친다고 한다[32,33,34]. 본 논문은 

TAM에서의 지각된 유용성을 정보통신기술 유용성이

란 구성개념으로 사용하여 라이 로그 련 정보통신

기술경험에 향을 받는 변수로 설정하 다.

만족은 정보통신기술에 해 사 에 가지고 있던 

이용자의 기 와 이용 후의 기 가 충족되는 정도로

서 심리 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만족은 

IS분야에서 정보시스템에 한 고객만족을 측정하기 

한 척도  하나로 사용되어 왔다. 지 까지 살펴

본 정보시스템 만족의 개념은 외부의 강제 인 향

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용자가 자발 으로 정보

시스템을 사용할 때 우수한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

[35]. 본 연구에서는 라이 로그 련 기술은 이용자

가 자발 으로 사용하여 이에 한 유용성을 느끼고, 

최종 으로 정보통신기술에 한 만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설정하 다.

2.4 라이버시 염려와 잊 질 권리 인식

가장 리 쓰이기고 있는 라이버시의 정의는 “타

인에게 간섭받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이다

[36].  정보사회에서는 기술의 발 에 따라 장

기술과 검색기술이 발달하여 구나 인터넷에 올려 

진 개인에 한 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다. 이에 따

라 개인의 정보통제권이 요해지고 있고 이는 정보 

라이버시라는 개념으로 설명되어 진다[37]. 정보 

라이버시란 “개인정보가 요구되고, 공개되고 사용되

어지는 정보에 한 통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

다[38]. Culnan[39]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신의 동

의나 지각없이 수집된 개인정보가 2차 으로 이용될 

경우 라이버시를 침해당했다고 인식함을 밝히고 있

다. 한 그의 연구에 따르면 장, 검색, 커뮤니 이

션 등의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일반 들은 

정보노출에 한 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인터넷

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 은 해킹, 바이러스,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새롭게 만들어 냈다. 이러한 

새로운 들은 라이버시 염려로 이어지게 된다

[40]. 

라이 로그 련 기술 역시 정보 라이버시의 

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지 의 개인들은 인터

넷 공간에 자신의 일상정보를 노출시키고 이를 통해 

계를 맺고 소통한다. 하지만 이러한 라이 로그의 

노출이 증가하면서 라이버시 염려 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Shin & Yang[41]에 따르면 

인간은 구나 자기 자신을 들어내고자 하는 자기노

출의 욕구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커뮤니 이

션 공간에 자기 자신을 노출하여 다른 사람과 계를 

맺기를 원하고 이로 인해 타인과의 계를 맺기 해 

커뮤니티기반 블로그에 노출한 정보가 라이버시 염

려에 유의한 향을 미치게 된다. 한 KISA[42]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SNS의 경우 개인정보나 라이

버시 침해에 한 염려가 다른 서비스에 비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모든 것을 기억하는 시 에 살고 있다. 

SNS에 올린 라이 로그는 비록 그것을 비공개로 한

다고 하여도 군가에 의하여 공유될 우려가 있다

[7]. 한 라이 로그는 재 SNS 이용자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심리상태가 어떤지 까지도 알 수 있다. 

이 게 인터넷상에 남겨진 개인의 라이 로그는 디지

털 주홍 씨가 되어 개인의 평 에 향을 미치게 된

다. 온라인상의 실제 인물에 해 언어폭력을 행사하

며,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행 인 ‘신상털기(The 

human flesh search: HFS)’ 의 상이 될 경우 

심각한 개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43]. SNS가 

등장하면서 HFS가 더욱 심화되고 좋지 않은 방향으

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IS 연구자는 이러한 새로

운 정보기술의 발  속도를 사회 성숙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에 한 논의를 통해 개인과 사회에 경각

심을 일깨워  필요가 있다. 그 동안에 인류는 망각

하는 것이 더 많았다면, 지 의 인류는 모든 것을 기

억하는 시 를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IS 분야에서도 

잊 질 권리를 논의하기에 앞서 망각의 사회 ,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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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망각과 완 한 기억  

어떤 것이 인류에게 더 도움이 될지 단하기는 어렵

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완 한 기억은 망각하는 법

을 잊게 한다는 것이다. 군가는 과거의 철없는 행

동을 잊기 해 망각이 필요 할 수 있고, 과거의 실수

로 질 던 범죄기록을 지우기 해 망각이 필요할 

수도 있고, 기업이나 학에 지원을 해 망각이 필요

할 수도 있다. 즉, 인간이 과거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해선 망각이 꼭 필요한 것이다.

잊 질 권리에는 삭제요구권과 검색차단요구권이 

있다. 먼 , 삭제요구권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 음

에도 정보주체 자신에 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이에 해 권한을 가진 자에게 스스로 생성했던 자료

에 해 삭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

한다. 그러나 원본 자료에 한 삭제요구권이 인정되

어 정보가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수많은 복사본이 인

터넷 상에 여 히 존재하며 지속 으로 검색이 가능할 

수 있다. 이때에는 검색차단요구권이 필요하다. 이것

은  ISP와 같은 타인에게 요구권자와 련된 정보에 

한 검색을 차단해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III. 연구 모형  가설

3.1 연구모형

기존의 IS 분야에서는 기술의 이용경험이 증가하

면 기술의 유용성을 더 크게 인식하게 되어 이에 따

라 조직의 성과 향상이나 정보시스템 수용 태도를 변

화시킨다는 기술의 순기능 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24,47,55,56,63]. 이는 기술이 사회를 변

화시키는 유일한 독립변수이며 기술의 방향은 항상 

진보 이라는 기본가정을 제로 한 기술결정론의 시

각이 반 된 결과이다[19,20,21]. 그러나 기술은 항

상 정 인 방향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며 한 기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독립변수는 아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에 기 하여 라이

로그 련 정보통신기술 이용경험의 순기능과 역기능 

경로를 설정하여 두 가지  모두를 살펴보았다. 

첫째, 순기능으로는 기술 이용경험이 증가하면 기

술에 한 유용성 인식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결국 

기술 만족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기술의 이용경험

은 사람들에게 기술에 한 의도와 태도를 변하게 한

다. 즉, 기술 이용경험에 한 순기능 인 변화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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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얻게 되는 기 에 한 만족

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다[20,25,31,33]. 

둘째, 역기능으로는 기술 이용경험이 증가하면 자

신의 라이버시에 한 염려가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잊 질 권리 인식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60]. SNS, 클라우드, 검색엔진 등의 발달로 사람들

은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 창출될 가능성

을 열어 주었지만 반면에 개인의 정보가 무한히 노출

됨으로써 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없는 세상으로 변

하고 있는 것이다[1,4,12,18,38].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는 새로운 권리에 

한 인식이 증가하게 되고 이 권리를 구체화하면 ‘잊

질 권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라이 로그의 이용경험에 따른 순기

능과 역기능을 살펴보고, 나아가 인터넷 라이버시 

효능감이 라이 로그 이용 경험이 라이버시 염려에 

미치는 향을 어떻게 조 하는지를 <Figure 1 >와 

같은 연구모형으로 설정하 다.

3.2 연구가설

3.2.1 라이프로그 관련 정보통신기술 이용경험과 정보

통신기술 유용성과의 관계

본 논문에서는 라이 로그 련 정보통신기술에 

을 두고 이러한 이용경험을 장기술, 검색기술, 삭

제기술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라이

로그 련 장기술 이용경험은 PC나 휴 용 장기

기에 자신이 가진 정보를 장하는 것을 말한다. 휴

용 장기기가 보편화되어 사람들은 필요할 때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가진 정보를 장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클라우드 컴퓨 의 등장으로 개인용 

클라우드 공간에 정보를 장할 수 있게 되었다. 우

리는 실제 생활에서 스마트폰에 장되어 있는 디지

털 정보를 동기화를 통하여 자동 으로 클라우드 서

비스에 장되도록 설정해놓기도 한다. 둘째, 검색기

술 이용경험이란 구 이나 네이버 등의 검색엔진을 

통하여 자신의 정보를 검색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검

색하는 행 를 말한다. 셋째, 삭제기술 이용경험이란 

자신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삭제한 정보가 

실제로는 삭제되지 않고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험은 직 이고 개인 인 속성을 가진

다. 따라서 경험에 따른 태도나 의도의 변화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30]. Agarwal & 

Prasad[33]는 유사한 기술에 한 사  경험이 지

각된 이용 용이성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고, 

Igbaria, and Iivari[62]는 사용자의 컴퓨터 경험

이 지각된 이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Park 등[63]의 인

터넷 수용요인에 한 연구에서도 컴퓨터 경험이 지

각된 이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본 연구

의 주제에 용하면 라이 로그 련 정보통신기술 

이용경험은 정보통신기술 유용성에 정 인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도출 하 다.

가설1: 라이 로그 련 정보통신기술 이용경험은 정

보통신기술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2 정보통신기술 유용성과 정보통신기술 만족과의 

관계

정보시스템에 있어서 만족이란 사 에 지니고 있는 

정보시스템 이용자의 기 와 사후의 기 가 일치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44]. 이러한 만족의 개념은 고

객만족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되어 주로 마  분야

에서 많이 연구되어 왔다[45].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

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고객만족

에 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6,47]. 이들 

연구에서 공통된 결과는 웹사이트를 통한 쇼핑 시 웹

사이트 자체의 사용요인과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제

품에 한 정보가 고객만족에 요하게 향을 미침

을 지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본 연구에 

용하면 라이 로그 련 정보통신기술의 유용성에 

한 수 이 증가 할수록 정보통신기술에 한 만족

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기술 이용자가 정보에 해 유용하게 생각한다

면, 인터넷 등에서 구한 정보를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보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인터넷을 

통해 여러 정보들을 검색해볼 수 있고, 문가의 정

보도 얻을 수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한 학생이나 직장인의 경우 직무와 련된 정보 습

득을 통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

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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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 정보통신기술 유용성은 정보통신기술 만족도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3 라이프로그 관련 정보통신기술 이용경험과 프라

이버시 염려와의 관계

Cespedes & Smith[48]의 연구에 따르면, 라

이버시 침해 우려가 높은 사람일수록 기업이 개인정

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 한

Culnan & Bies(1999)에 따르면 기업이 구매자의 

정보를 동의 없이 2차  목 으로 사용할 때 구매자

는 라이버시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즉,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원래의 목 에서 벗어나서 사

용되기를 원치 않는 것이다. 라이 로그 련 정보통

신기술 이용경험이 높은 사람들은 자발 으로 자신의 

발자취를 인터넷 공간에 남기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라이버시에 한 걱정이 높은 환경에 놓

이게 되는 것이다.

트 터 이용자 계정 200개를 무작 로 조사한 결

과에 따르면[64], 다수의 SNS를 연동하여 사용하는 

ID의 경우에는 계좌 정보, 계좌 잔액, 신용카드 사용

처 등의 융정보도 검색되었으며, 하루일과와 치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주고 련 사진까지 게시한 사

례도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보면 정보통

신기술은 우리 삶에 편리성을 가져다  것도 사실이

지만, 그 이면에는 라이 로그와 련하여 심각한 

라이버시 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에 남긴 , 사진, 동 상이 노출될까 염려하게 되고, 

이러한 정보가 입시나 입사면 에 쓰일까 두려워하게 

되며, 개인정보가 상치 못하게 사용될까 걱정하게 

되는 것이다[65]. 이상의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

을 도출하 다.  

가설3: 정보통신기술 이용경험은 라이버시 염려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4 프라이버시 염려와 잊혀질 권리 인식과의 관계

새로운 정보기술은 양면성이 존재한다. 새로운 정

보기술로 인해 이 보다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고 상

호소통하며 계를 형성한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기

술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라이버시가 침해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23]. SNS가 등장하면

서 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사람들은 자발 으로 라이 로그를 남긴다. 한 자

신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해 정  효과를 주장

하는 자들도 있다. 하지만 인간은 언제나 합리 으로 

행동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라이 로그와 련

하여 라이버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라이 로그와 련된 라이버시 침해 문제

는 기존과는 다른 보안 이다. 기존의 인터넷상의 

보안 은 해킹이나 기업내부자의 정보유출로 인한 

문제가 부분이었지만, SNS의 등장과 검색엔진을 

발달로 개인이 자발 으로 올린 정보를 구나 볼 수 

있게 되면서 언제든지 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 가 된 것이다. KISA[42]에 따르면 “개인 

블로그, 미니홈피, 개인 운 카페 등에서 개인 간에 

알게 된 친 하고 비 스러운 사진, 일기, 동 상, 음

성 등이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Holtzman[49]은 “기술이 당신의 라이버시를 

하고 있다”라고 지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라

이버시 염려가 잊 질 권리 인식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4: 라이버시 염려는 잊 질 권리 인식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5 인터넷  프라이버시 효능감의 조절효과 

정보통신기술 이용자들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능동 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해내는 동시에, 자신

의 라이버시 침해에 해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라이버시 염려는 이용자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라이버시 보호 행동을 하도

록 만들 수 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를 로 들면 

기본설정은 모든 이용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지만 옵션을 통해 설정을 조정하

여 공개의 정도를 조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라이버시 효능감을 조 변

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라이버시 효능

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의  라이버시 보호 

행동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들에 따른 것이다

[50,51,53]. Culnan and Bies[53]는 자기효능감

이 높은 집단이 라이버시 침해에 한 염려도가 낮

아진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인터넷 효능감이 높은 집단이란 인터넷에서의 

정보보호 방수칙을 잘 지키며, 정보가 유출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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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리할 자신 있고, 인터넷상의 라이버시 침해 

유형과 보호방법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집단은 효능감이 낮은 집

단에 비하여 라이버시 염려가 어들 수 있는 것이

다. 정보통신기술 이용경험이 증가할수록 라이버시 

염려 한 증가할 때 인터넷 라이버시 효능감에 따

라 라이버시 염려를 조 할 수 있다면 정보통신기

술의 이용에 한 시사 을 더욱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연구가

설을 도출하 다.

가설5: 인터넷 라이버시 효능감은 정보기술 이용경

험이 라이버시 염려에 미치는 향을 조

할 것이다. 

  

3.3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을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된 

것과 다양한 문헌 연구를 통하여 공통 으로 논의되

고 있는 주제를 심으로 측정항목을 개발하여 사용

하 다. 연구의 설문지는 정보통신기술의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순기능의 

종속변수는 정보통신 기술 만족으로 설정하고 정보통

신기술 유용성이 이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하 다. 

역기능의 종속변수는 잊 질 권리 인식으로 설정하

고, 라이버시 염려가 이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하 다. 

잊 질 권리 인식은 제도정비와 인터넷 윤리, 자정

작용으로 구성하 다. 여기서 제도정비는 잊 질 권

리에 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법  처벌 수단을 강구

하는 것에 한 인식으로 구성하 다. 인터넷 윤리는 

이용자 자신이 인터넷에서 획득한 타인의 정보를 함

부로 이용하지 않거나 타인을 배려하는 등 잊 질 권

리를 주로 사용자의 윤리  의식변화를 통해 해결해

고자 하는 것으로 구성하 다. 자정작용은 정보 이용

자 자신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거

나 인터넷에 , 사진, 동 상을 남기는 일을 보다 신

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구성하 다.

한편 조 변수로 인터넷 라이버시 효능감을 설정

하여 정보통신기술 이용경험과 라이버시 염려사이

의 계를 조 하는 것으로 하 다. 각각의 설문문항

은 1 ‘  아니다’, 3 ‘ 간’, 5 ‘매우 그 다’ 로 응

답할 수 있는 리커트 5  척도로 구성하 다. 실증조

사 분석은 학생, 학원생, 공무원, 문직 등의 다

양한 계층을 상으로 진행하 다. 

IV. 가설 검증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반 지표(reflective indicator)

와 조형지표(formative indicator)를 함께 분석

하기 해  SmartPLS 2.0 패키지의 PLS 알고

리듬과 PLS 부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

여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분석하 다[54]. 

4.1 자료수집  표본 특성

본 연구의 설문배포  수집은 2015년 5월 

19~21일에 수행하 다. 최근 온라인 설문이 많이 수

행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 인 방식의 출종이

에 출력된 설문 배포  회수 방식을 용하 다. 

한 연구의 목 상 조사의 상은 어려서부터 정보기술

에 익숙하고 인터넷상에서 , 사진, 동 상 등의 자

신만의 콘텐츠를 남기며 활발히 활동하는 세 인 

20~30 를 주 상으로 하 다. 그 이유는, 1980년 

이후에 태어난 세 를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하는데 이 

세 는 신기술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라이 로그를 

인터넷 공간에 공개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는 세 이기 

때문이다[17]. 설문은 총 250부를 배포하여 그  불

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지를 제외한 247부(회수

율:98.8%)의 설문지를 분석에 이용하 다.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정 특징을 살펴보면 남성이 

54%, 여성이 46%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는 10

가 1%, 20 가 75%, 30 가 21%, 40  이상이 

7%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한 분포는 학생 

45%, 학원생 22%, 일반사무직 13%, 공무원 

11%, 문직 6%, 자 업 2%로 나타났다. 하루 평

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1시간 미만 17%, 2시간 미만 

23%, 3시간 미만 23%, 4시간 미만 19%, 4시간 이

상 18%로 반 인 인터넷 매체 이용시간이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4.2 측정모델

본 연구에서는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표 화된 척

도에 사용하는 내  일 성을 통해 신뢰도를 검증하

다. 본 연구의 내 일 성은 조형지표인 정보통신

기술 이용경험을 제외하고 반 지표인 장기술 이용

경험, 검색기술 이용경험, 삭제기술 이용경험, 정보기



Construct Item Factor loadings Compositive
reliability AVE Cronbach’s Alpha

Experience of 
data storage 
technology

storage1 0.722

0.851 0.535 0.790
storage2 0.687
storage3 0.803
storage4 0.840
storage5 0.619

Experience of 
information 

retrieval 
technology

retrieval1 0.814
0.807 0.583 0.644retrieval2 0.819

retrieval3 0.814

Experience of 
delete 

technology

delete1 0.879
0.828 0.624 0.677delete2 0.828

delete3 0.631

ICT Usefulness

utility1 0.813

0.860 0.554 0.798
utility2 0.809
utility3 0.726
utility4 0.641
utility5 0.719

ICT 
satisfaction

satisfaction1 0.826

0.902 0.698 0.855
satisfaction2 0.880
satisfaction3 0.842
satisfaction4 0.791

Privacy 
concern

privacy1 0.768

0.917 0.583 0.899

privacy2 0.789
privacy3 0.832
privacy4 0.827
privacy5 0.803
privacy6 0.750
privacy7 0.611
privacy8 0.690

 Improvement 
of Legal 

Institution 

institution1 0.748

0.897 0.638 0.856
institution2 0.751
institution3 0.720
institution4 0.894
institution5 0.855

Internet ethics
ethic1 0.774

0.889 0.729 0.814ethic2 0.890
ethic3 0.892

Self-filtering
self-filtering1 0.918

0.922 0.855 0.830
self-filtering2 0.931

Self-efficacy

self-efficacy1 0.950

0.855 0.601 0.845
self-efficacy2 0.755
self-efficacy3 0.654
self-efficacy4 0.709

Table 1. Convergent Validity and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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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10
1 retrieval .763
2 satisfaction .282 .836
3 delete .439 .228 .790
4 ethic .102 .316 .177 .854
5 efficacy .109 .142 .011 -.001 .775
6 filtering .112 .276 .182 .477 .023 0.925
7 storage .507 .343 .405 .112 .164 0.080 .732
8 utility .402 .573 .178 .296 .089 0.250 .352 .744
9 institution .145 .367 .219 .614 -.019 .516 .070 .322 .799

10 privacy .341 .240 .416 .334 .424 .336 .181 .274 .390 .763

Diagonal elements represents square-root of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Table 2. Discriminant Validity

술 유용성, 정보기술 만족, 라이버시 염려, 제도 정

비, 인터넷 윤리, 자정작용, 인터넷 라이버시 효능

감을 상으로 분석을 실시하 다. <Table 1>과 같

이 각 잠재변수의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와 Cronbach α가 모두 0.7 이상이거나 

0.7에 가까운 값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모델은 높

은 수 의 내 일 성을 보여주었다.

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분석은 측정모

형에서 각 차원의 AVE가 0.5 이상이고, 요인 재량

이 0.6 이상이며, 이들의 t-값은 모두 5% 유의수

에서 유의하여 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분석은 

<Table 2>의 각선 축에 표시되는 AVE의 제곱근 

값이 다른 구성개념 간의 상 계수 값보다 큰가의 여

부로 별타당성을 검증하 다(Fornell & Lacker, 

1981). 검증결과 AVE의 제곱근 값  가장 작은 값

(0.732)이 가장 큰 상 계수 값(0.516)보다 상회하

여 본 연구모델의 구성개념은 별타당성이 있음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의 다변량 평균값을 산출하

여 2차 구성개념의 측정지표로 사용하 다[55,56]. 

본 연구에서는 1차 요인과 마찬가지로 2차 요인의 집

타당성, 내 일 성, 별타당성을 분석하 다. 분

석결과 요인 재량의 t-값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고, 

내 일 성을 측정하기 한 복합신뢰도 값도 기 치

인 0.7 이상으로 나타났다. 측정문항의 타당성을 검

증하기 해 확인  요인분석과 별타당성을 분석하

고, 본 모델은 타당성이 입증 되었다.

4.3 측정모델

PLS분석 결과 정보기술 유용성의 정보기술 만족

도의 설명력 R²값은 0.465로 나타났고, 라이버시 

염려의 잊 질 권리 보장의 설명력 R²값은 0.183으

로 나타났다. 이 두 개의 R²값은 Falk & 

Miller[57]가 제시한 정 검정력 10%를 상회하는 

것이다. 이처럼 잊 질 권리인식의 설명력이 정보기

술 만족도의 설명력이 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정보기

술 이용자들이 재까지는 ICT 활용으로 이한 역기

능보다 순기능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

난 결과라 해석된다. 

PLS분석은 내생변수의 복성값을 측 합도 지

수로 사용하며, 이 값이 0보다 크면 측 합도가 

있는 것으로 단한다[58]. 연구모형의 평균 복성

은 0.117으로 측 합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계수는 두 변수간의 인과 계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58]. PLS algorithm을 통해 나온 표 화

된 경로계수들과 PLS 부스트래핑을 통해 나온 경로

계수의 t-값들과 유의성 검증 결과는 <Table 3>와 

같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 가장 작은 t-값은 5.733

(정보통신기술 이용경험 -> 라이버시 염려) 가장 

큰 t-값은 15.653(정보통신기술 유용성 -> 정보통신

기술 만족도)으로 나타나 H1 ~ H4의 연구가설은 

모두 유의수  0.01에서 채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라이버시 효능감이 정보기

술 이용경험이 라이버시 염려에 미치는 향을 조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 고(H5), 이를 분석하

기 해 Chin 등[23]이 제시한 조 변수의 상호작

용효과 분석 차에 따랐다. 분석결과 조 효과 가설

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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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Path Coefficient(β) t-Value Results

H1 ICT experience → ICT usefulness 0.400 6.197*** Accepted

H2 ICT usefulness → ICT satisfaction 0.573 15.653*** Accepted

H3 ICT experience → Privacy concern 0.363 5.733*** Accepted

H4 Privacy concern → The right to be forgotten 0.427 7.268*** Accepted

H5
ICT experience → Privacy concern

      ↑
Internet privacy self-efficacy

-0.208 3.087*** Accepted

**P< 0.05, ***P< 0.01

Table 3. Results of hypothesis testing

가설1 채택: 정보통신기술 이용경험이 정보통신기

술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

하기 해 경로 분석한 결과 β값은 0.400, T값은 

6.197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1을 채택하 다.

가설2 채택: 정보통신기술 유용성이 정보통신기술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해 경로 분석한 결과 β값은 0.573, T값은 15.653

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2를 채택하 다.

가설3 채택: 정보통신기술 이용경험이 라이버시 

염려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해 경로 분석한 결과 β값은 0.363, T값은 5.733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3을 채택하 다.

가설4 채택: 라이버시 염려가 잊 질 권리 보장

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해 

경로 분석한 결과 β값은 0.427, T값은 7.268로 유

의하게 나타나 가설4를 채택하 다.

가설5 채택:  인터넷 라이버시 효능감이 정보통

신기술 이용경험이 라이버시 염려에 미치는 향을 

조 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해 경로 분석한 

결과 β값은 -0.208, T값은 3.087로 유의하게 나타

나 가설5를 채택하 다.

4.3.1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 이용의 순기능과 역기

능을 살펴보았다. 이에 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통신기술 순기능 이다. 본 연구에서

는 정보통신기술 이용경험이 높아지면 정보기술의 유

용성이 높아지고(β=0.400), 유용성이 높아지면 정

보통신기술에 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β

=0.573) 나타났다. 사람들은 기술에 익숙해질수록 

기술에 한 친근감이 증가하고, 기술 이용에 한 

자신감도 증가하게 된다. 한 기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용성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게 된다. 라이

로그 련 기술은 우리 삶에 편리성을 가져다주었

다. 휴 용 장기기와 클라우드를 통해 언제·어디서

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장할 수 있고 한 검색엔진

을 통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해볼 수도 있다. 이

와 같은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되는 정보는 학업과 업

무에 유용한 정보도 존재하고, 문 인 지식이 요구

되는 알찬 정보도 존재한다. 한 SNS의 등장으로 

학업이나 업무에 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고, 이

게 공유된 정보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되는데 도움

을 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에 해 만족감을 느끼

고 기술을 정 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둘째, 정보기술 역기능 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 이용경험이 높아지면 라이버시 염려

가 높아지고(β=0.363), 라이버시 염려가 높아지

면 잊 질 권리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β=0.427) 

나타났다. 신기술의 등장으로 수없이 많은 개인정보

가 인터넷상에 무작 로 노출되고 있고, 이러한 정보 

노출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

다. 특히 디지털 원주민 세 인 20 와 30 의 피해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이들 세 가 경솔

하게 인터넷에 올린 , 사진, 동 상, 음성 등이 인

터넷을 통해  세계로 퍼져서 자신이 처음에 올린 

원본 데이터를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무한히 복제된 

디지털 사본들이 인터넷상에 떠다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원본과 동일한 디지털 사본의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은 잊 질 권리 도입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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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 질 권리와 련한 정보의 거의 부분은 라이

로그 련 정보이다. 잊 질 권리는 새로운 제도나 

기존의 제도강화를 통해 해결해야하며, 인터넷 윤리 

교육이나 개인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

다. 이러한 제도도입의 필요성에 따라 우리나라의 방

송통신 원회에서는 잊 질 권리 법제화 작업의 일환

으로 '인터넷 자기게시물 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결합경로계수 분석을 통해 확

인해 본 바, 정보통신기술 이용에 따른 향력은 순

기능과 역기능 에서 순기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정보통신기술 이용경험이 유용성을 통해 만

족도에 미치는 향이(β=0.239) 라이버시를 통해 

잊 질 권리 인식에 미치는 향(β=0.155)보다 높

게 나타났다. 이것은 정보통신기술 사용자들이 아직

까지는 정보통신기술 이용으로 인한 역기능보다는 순

기능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잊 질 권리에 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 사회가 역기능의 

문제를 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희생자가 증가하

여 정보통신 서비스의 이용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인터넷 라이버시 효능감이 정보기술 이용

경험의 라이버시 염려에 한 향을 조 하는(β

=-208)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

단은 낮은 집단에 비하여 정보보호의 방수칙을 잘 

지키고, 라이버시의 침해유형과 보호방법들을 충분

히 알고 있어서 라이버시 염려가 상 으로 낮은 

것이다. 반면에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에게는 사생

활보호의 요성을 인식시켜 정보보호 행동에 극

으로 나설 수 있도록 교육을 하거나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결  론

5.1 연구의 요약

지 의 인류는 정보통신기술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어떻게 다 야하는지에 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 이용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연구하 고, 다음과 같이 결과를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람들은 정보통신기술의 순기능을 경험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이용 경험을 많이 할수록 정보통

신기술의 유용성을 더 높게 인지하고 나아가 정보통

신기술에 한 만족도를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한편 사람들은 정보통신기술의 역기능을 경

험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이용 경험을 많이 할수록 

라이버시 염려를 더 높게 인지하고 나아가 잊 질 

권리에 한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정보통신기술 이용에 따른 향력은 순기능

과 역기능 에서 순기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넷째,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하

여 라이버시 염려가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5.2 연구의 시사 과 향후 연구의 제언

이상의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 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개인  에서 인터넷에 남기는 라이

로그의 양을 스스로 조 하는 것이다. Mayer- 

Schonberger[16]는 디지털 욕주의를 제안하고 

있다. 디지털 욕주의는 인터넷에 라이 로그를 남

길 때 신 히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라이 로그를 

함부로 활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행동을 포함하는 개

념이다. 완 한 기억의 시 에서 인류가 디지털 기기

와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

이다. 한 정보통신기술은 단 만큼이나 많은 장

도 존재한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인간

의 인식 · 태도 · 규범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

다면 잊 질 권리를 법으로 강제하기 이 에 개개인

이 스스로 통제 가능한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다. 

둘째, 사회  에서 망각의 의미를 되살리는 

것이다. 인간은 기계와 같이 사고하고 기억할 수 없

다[59]. 미래의 컴퓨터는 인간이 남긴 라이 로그를 

활용하여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시스템으로 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컴퓨터에 장된 인간의 

기억은 실제 그들의 삶과 다를 수도 있다. 라이 로

그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 순간의 기억의 조각들이지 

라이 로그를 남기는 사람 그 자체일 수는 없기 때문

이다. 디지털 원주민 세 들은 이  세 보다 부주의

하게 라이 로그를 남긴다. 하지만 사회는 이들을 기

억하고 통제하려고 한다. 기업은 라이 로그를 활용

하여 원치 않는 고와 상품을 추천해  수도 있고, 

기업의 블랙리스트에 올려 고객 리에 활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미 법  처벌을 받은 일을 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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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 동안 문제 삼을 수 있다. 네티즌들은 과거의 라

이 로그를 문제 삼아 라이 로그를 남긴 사람을 평

가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기억의 원리와 인

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인

간은 기계와 달리 유연하게 사고하고 창조 이다. 슬

퍼하고 기뻐하며 공감하는 능력 등은 인간만이 가진 

요소이다. 완 한 기억의 시 의 정보통신기술은 ‘인

간다움’을 보완하는 쪽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므

로 앞으로 IS 연구자들은 정보통신기술이 ‘인간다움’

을 보완해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법률  에서 잊 질 권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잊 질 권리를 법률로써 규정하여 인정한다

면 손쉽게 라이 로그와 련된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60]. 하지만 성 한 법률의 도입은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다. 방송통신 원회의 '인터넷 

자기게시물 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에서 보듯이 

잊 질 권리의 도입은, 페이스북이나 구  같은 로

벌 기업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따라서 완 한 기억

의 시 에 있어서 잊 질 권리의 도입은 신 해야 한

다. 한 ‘인터넷상의 개인정보통제권의 범 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한 기 을 세워야 한다. 

각국은 문화를 고려한 라이버시 개념의 재정립도 

필요하다. 방송통신 원회의 가이드라인이 법제화 된

다면, 개인이 통제 가능한 잊 질 권리의 범 에 

해서도 명확한 기 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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